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탄의 참 선물을 이해하는 사람들
     외진 아요래 마을, 전체 인원이 한 이십여명 정도되는 작은 이 마을의 아요래 아이들 가운데 태어나면서 부터 두발이 안으로 오그라들은 세살난 어린이가 있습니다. 거의 매주일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 아이를 보게 되는데, 발바닥이 아니라 안으로 오그라든 발의 발등으로 걷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받는 고통이 말 할 수 없었습니다. 세살된 그 아이가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 이지만 훗날 성인으로서의 그의 삶과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을 짐작해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실정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. 
     얼마전에 의사로써 아요래 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그 아이의 수술을 위한 기금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우선 시작은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가정과 우리 가정이 힘을 합쳐 일단 시작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소식을 받기를 스페인에서 온 그쪽 분야의 전문인이 무료로 수술을 해 주는 켐페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경비도 경비이지만 그러한 분야의 전문인이 부족한 이곳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그 소식에 얼마나 놀랍고 기뻣는지, 이미 켐페인 중이라 시간이 별로 없어 서둘러 그 아이 가족을 도시로 불러내 이것저것 수술에 따른 x-Ray와 검사 등을 마치고 수술에 들어 갔는데 애초에는 한 발만 우선 하기로 했지만 나올 때는 두발 다 수술을 마치고 고정을 시키기 위해 무릎까지 허연 세멘트 같은 딱딱한 것을 쒸운 상태였습니다. 발 끝에 조금 열어 놓은 구멍사이로 발가락이 보이는데 이전에는 그것들이 발등과 함께 밑으로 굽어져 있었지만 지금 보니 발가락이 나란이 바로 펴져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...
     그 아이를 수술한 의사는 젊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그를 보지 못 했습니다. 하지만 볼리비아 까지 와서 사랑의 의술을 편 그 의사가 그렇게 위대해 보입니다. 이 세상에 계실 때 수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만약에 그의 치료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았다면 능력있는 좋은 의사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우러러 보는 위대한 우리의 주님은 되지 못 했을 겁니다.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, 즉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, 그 분 또한 하나님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고,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 사랑을 실천 하시고,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상에서 생명까지 내어 주신 사랑의 주님...      ...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(요일4:8)
   “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
    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” (룸5:8)
언젠가 그 의사의 수술을 사랑의 선물로 받은 그 아이가 그 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 십자가상의 사랑의 주님을 믿고 받아 들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참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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